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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KT노동조합은 11월 3일(월)부터 대만 타이페이에서 열린‘제14회 동아시아통신노동조합포럼’에 참석 했다. �이는 해마다 KT노동조합과 일본의 NWJ노동조합, 대만 중화통신노동조합이 공동개최하는 포럼으로 서로의 현안을 공유하여 더 좋은 제도를 발굴하고 적용하여 더 나은 근로조건을 만들고자 하는 취지 이다.


먼저 KT노동조합은“근로형태 및 근로시간”을 주제로 발표했으며, 이어 일본의“정보통신의 변화 와 자원이동에 대한 대응”대만의“저출산 고령화 와 노동력에 미치는 영향”순으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.





참석자들은 이어 전 세계적인 ICT산업 통합 추세와 경쟁환경이 고용환경 등 통신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. 특히 발제자 들은 통신산업의 융합과 디지털화가 더 좋은 서비스를 창출하는 반면, 이면에는 통신 노동자의 지위와 고용불안을 야기한다는 데 깊이 공감하고 공동선언문을 통해 통신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대응 등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연대를 다짐했다. �


이와 함께 참석자들은 노동조합의 발전 방향이 다원화 됨에 따라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을 위해 어떠한 방식으로 교섭을 이끌고 단체협약을 맺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 장시간 의견을 나눴다.


�이날 단상에 선 김인관 위원장은 “노동환경의 급 속한 변화로 세계 각국의 노동운동은 정체성 혼 란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”고 우려하며, “중장 기적으로 조합활동의 다양화와 소통을 통해 내 부결속을 다지고, 전문성을 갖춘 연대로 돌파해 나가야 한다”고 강조했다.�


이어“KT노동조합은 NWJ노동조합, 중화통신 노동조합 간부들과 끊임없는 정책 교류 및 연대를 통해 동아시아 통신 노동자들의 권익보호에 앞장 서겠다”고 약속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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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4회 동아시아 통신노동조합 포럼 개최�생산적인 대안과 토론 통해 아시아 통신노동자 위한 연대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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